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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5년 제작된 본인의 작품
들을 대상으로 작품의 전개과정에 있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뒤로한 채 분

주하게 살아간다. 여행은 그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한다.그리
고 이것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떠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본인이 여행에서 갖게 된 체

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며,여행을 통한 생각들과 느낌들을 표현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고와 삶의 의미
를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해 자아성찰과 내적 상처에 대한 치유의 의
미를 갖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여행의 본연적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본인

에게 여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여행을
통하여 찾아 가는 자아의 표출 의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과정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여행의 기록으로부터 이
미지 되는 과정과 그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다.또한 형상화 과정으
로서 본인의 여행 감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드로잉의 의미와
표현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드로잉의 판화적인 구현의 필요성에 대
해 서술하였으며 방법적인 대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여행의 시간
성 표현에 있어서 색과 얼룩,구김 등의 형상화 과정에 대해서 논하
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통해 본인이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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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여행의 기록으로서 이미지와 자아성찰’이 실제로 어떻게 시각
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서술 하였다.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논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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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론론론

메마르고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는 생활 속의 현대인들은 현실
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로 부터
의 탈출과 삶의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꿈꾼다. 이렇듯 여행을 떠나
는 사람들의 깊은 곳에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숨 쉬
고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 여행은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하는
촉매제이며 삶의 또 다른 통로이다. 또한 여행은 자신과의 투쟁하는
현장이며,기존의 구속된 현실에서 탈피하는 자유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여행을 통해 얻어지는 사소한 경험,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행지 주변에 펼쳐진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인은 여행을 통한 내적인 사유를 지향한다. 이는 여행에서 만나는
풍경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여기서 풍경이라 함은 여행지에서
볼 수 있고,들을 수 있고,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본인은 여행의 예술적인 승화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데 의미를 두

고 있다. 이는 자신의 본질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 함이다.그 표현의 시작은 여행일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은 여행의 기록에서 나온 솔직한 감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
정에서 나오는 표현은 감정의 불순물을 배설하는 행위로써 카타르시
스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마음의 상처를 표
현하고 발산시켜 치료하는 일종의 정신적 승화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본인은 그러한 표현의 방법으로  드로잉을 택하였으며 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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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장르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드로잉은 그 자체로서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판화적 속성과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역동

적인 속성의 표현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여행이라는 체험을
통해 느낀 감정의 표현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고
자 한다.
본고의 본론 첫 번째 장에서는 여행의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자아성찰을 위한 여행 이미지의 표현 의도를,세
번째 장에서는 제작한 실제 작품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의 방법적 문
제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행의 현장성을 담은 기록의 이미지,드
로잉과 드로잉의 판화적인 구현 문제,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한 검은
색과 파스텔 톤 색채의 의미와 제작 방법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작품 설명을 위해 도판을 제시하고 작품의 내용 및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논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작업과정에 있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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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본본본론론론

1.여행의 의미

보들레르1)가 「여행에의 초대」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향수와 조바심 나는 호기심,사람들을 비참한 일상으로
부터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열병을 갖고 있다.
인간의 본질은 움직임과 쉼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

화를 수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르네상스와 그 이후 몇 세기
에 걸쳐서 이루어진 위대한 발견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본능 속에 잠
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동성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실현된 결과일
수 있다.
의미적 이동은 다르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화와 기계화

로 인한 인간상실,공해와 소음의 심화는 인간의 도피 욕구를 자극시
키는 등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여행의 시대를 초래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행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낯선
공간에서 보고,느끼고,배우고,즐기고,체험의 추억거리를 담는 그
릇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충격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모든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여행
이다.2)
또한,여행은 “노동 못지않게 인생에 있어 가장 충실해야 하고,자

기의 삶을 생각하며,사는 즐거움을 맛보고,문자 그대로의 행복을

1) Charles-Pierre Baudelaire, 1821.4.9~1867.8.31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시인. E. A.포를 번역·소개했고, 대표작은《악의 꽃》이다. 

랭보 등 상징파 시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낭만파·고답파에서 벗어나, 인간심리의 

심층을 탐구, 고도의 비평정신을 추상적 관능과 음악성 넘치는 시에 결부했다. 

2) 이광원, 《여행학개론》, 학문사, 2000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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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행은 많은 예술가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행사이고,그것의 창조적 성과들은 글이나 그
림,음악 등 예술의 여러 수단을 통해 표출된다.3)
여행과 작가의 관계에 대해서 폴 모랑4)은 “존재하기 위해서,생존

하기 위해서,떨쳐버리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저쪽까지를 탐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여행
이 작가에게 중요한 발상의 계기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여행가이며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단순한 산책자가 아니라 어떤 필요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작가로서의 절반과 여행가로서의
절반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
도가 이 절반씩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작가로서 작품
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의 또 다른 절반인 나는 지평선 건너 저쪽을
방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국
의 경험들이 본인의 작품을 구성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자기 수련의 경험이든 아니면 결
함과 불충분함과 노쇠함을 동반한 자기 재발견이든지 간에 하나의
보편성,즉 미지를 경험한다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5)
이러한 신선한 경험은 그것을 붙들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한
다.또한 여행지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과 같은 감동은 그 순간을 소

3) 구자인, 《도시와 빈곤》 제 23호, 한국도시연구소, 1996. p.142~159

4) Paul Morand, 1888.3.13~1976.7.23

   파리 출생. 정치학원에서 수학하고, 외교관으로서 각지를 돌아다닌 체험을 바탕으

로 하여 소설 《밤이 열리다》(1922) 《밤이 닫히다》(1923)를 발표하였는데, 제1

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과 퇴폐를 그린 신감각파적인 서정적 필치로 일약 유명해졌

다. 코스머폴리턴 문학을 창조한 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시인으로서 출발하여, 상드

라르나 라르보 못지않은 작품을 썼는데, 질풍과 같은 격렬한 리듬으로 읊었던 초기

의 시작품에도, 병든 세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적나라한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다. 시집으로는 《아크등(燈)》(1919) 《체온표》(1920)가 있다. 

5) 이진홍, 《여행이야기》, 살림출판사, 2004, 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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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며 예술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다.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고흐(1853-1890,네델란드 화가)부터 개념
미술가 온카와라(On Kawara)까지 시대를 넘어서 많은 예술가들이
여행에서 영감을 얻고 표현하였다.특히 온카와라(On Kawara)는1953
년부터 1964년까지 계속된 첫 번째 여행을 통해 리얼리즘과 초현실
주의에 젖어 있던 작품 양식에서 벗어나,여행자의 부유하는 정체성
을 작품에 담았다.점차 인물과 물체의 모양은 글자와 숫자로 변하기
시작했다.그는 뉴욕에 잠시 정착하는 듯 하였으나 여행의 시작과 동
시에 평생의 방랑길이 열렸다.

<도판1,2,OnKawara,installationview,1966,Thirty-sixDate-Paintingsof35
yearsfrom theTodaySeries(1966-2000).DiaArtFoundation;LannanFoundation,
long-term loan;collectionoftheartist.Photo:BillJacobson>

본인도 방랑의 과정으로서의 가치아래에서 여행을 하며 기억하는 잔
상을 표현하려 한다. 여행을 통해 얻어지는 낯선 일상을 이야기하
고,주관적으로 경험한 기억속의 이미지들을 화면에 투영한다. 여행
은 본인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선택한 본
인의 성향에 대해서도 말해 줄 수 있다.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설렘,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의 사색,목적지에서의 새로운 만남.
이 모든 과정은 본인이 본인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통로로서 자
신을 성찰하는 의미로 여행의 인상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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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행이미지를 통한 자아성찰 표현

혼자서 조용한 커피숍에 앉아 시간을 보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음성이 의미 없는 음악소리와 뒤섞여 털 뭉치
처럼 엉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본인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테두리가 생겨나고 그 순간 공간은 나와 타인으로 나눠진다.
이런 느낌은 혼자 떠나는 여행에도 존재한다. 일상 속에서 대중이

라는 바다를 부유했던 본인은 여행이라는 날개를 달고 대중을 벗어
나 철저한 혼자를 경험한다. 그 독립된 공간 속에서 타인을 받아들
일 준비를 하거나 관조자의 입장에서 주위를 인식한다. 즉,개인이
느끼는 존재감만큼이나 대중 속에서의 익명성이 부각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여행에는 존재한다. 이는 여행의 분리된 공간이라는 상황이
예술적 전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여행 관련한 동영상이나 팸플릿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다. 이것들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직관을 통해 야자나무,맑
은 하늘,하얀 해변을 보여주는 노출 과다의 사진들,이성보다는 감
성을 자극하는 이미지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사
실인양 쉽게 현혹되게 한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라면 회의와 신중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도 이런 요소들과 마주치면 원시적인 순수와 낙
관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6)
본인이 화면 안에 담고 있는 이국적인 이미지도 그러한 순수를 지

향한다. 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는 풍경들과 그 어떤

6) 알랭 드 보통,“여행의 기술”,이레,200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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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공간을 만나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인
의 작업은 단순히 명소나 이미지의 재현이 아닌 본인이 경험한 장소
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자 장소가 가져다주는 감성을 기억해 내고
자 하는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과 나눈 작은 메시지는 작품 안에서 소통의 의미를 지닌다. 본인이
여행하는 동안에 수집한 여러 가지 흔적들은 실타래처럼 기억의 실
마리를 제공한다. 기차표나 영수증 등이 시간성을 표현하여 일기장
속에 날짜와 요일 등을 기록하는 것처럼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재
현한다. 그 안에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계’가 얽혀있고 이곳에 있
는 나를 저곳으로 데려다 놓는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이 물건이 잠시
나마 내 것이 되게 하거나 갖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권리
혹은 그 증표로서의 기능이 담겨있다. 이러한 관계와 상호 연관성이
갖는 의미가 화면 안에서는 감정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작
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재현을 통해 보다
은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무릎 꿇은 낙타의 희생과 훈련되
어진 순응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자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벨은 ‘미학의 모든 체계의 출발점은,특수한 정서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 예술은 그 장르에 상관없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일상적인 삶에
서부터 일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까지 모든 경험으로부터 창작은
시작된다.
또한 기억은 기억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창조되

7) 루돌프 아른하임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下”,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3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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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들 각자가 그
풍부한 목록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여행의 기억과 흔적을 끄집어내어 표현하는 것의 의미는 익명성에

파묻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본인의 과거의 소통을 통해 자아를 재
인식 하는데 있다. 이는 본인에게 있어 여행 그 자체로 삶의 이유가
될 만큼 의미가 강하다. 이는 자아의 재인식 과정으로서 여행을 통
해 자아 정체성은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망각되기도 한다. 이는 일
상이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 속에서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든다. 하
지만,여행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구와 관찰이 남긴 흔적들은 대중
속에 파묻힌 본인의 자의식을 깨우는 수단이 된다. 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생활의 단편들을 표현하는 과정과 행위는 그 자체로서 기억
을 통한 여행의 재구성이며 치유의 과정이다. 이는 곧 여행을 통한
기억과 흔적을 예술이라는 표현의 전도과정에 이룰 수 있는 순기능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숨기고 대중 속에 파묻힌

현대인으로서의 일원에 불과하다. 그 치유의 방법은 개인적인 차이
가 있지만,본인은 좀 더 적극적인 치유의 수단으로서 여행을 선택하
였다. 여행을 통한 일상은 본인을 독립적으로 만들기고 타인과 관계
맺어지는 하나의 일원으로 묻기도 한다. 본인은 대중 속에서 독립적
인 자아,아니면 대중 그 자체로서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본인에게 있어 여행은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절대적 치유의 원천이 된다. 혼자 하는 여행에서 자
기를 발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무
엇을 싫어하는지,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일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묻지 않던 수많은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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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작품은 위 과정을 통하여 상처와 일상을 드러내고 치유하
는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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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형적 특성

1)기록으로서의 Image

본인의 작품은 여행의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록의 형식을
취하였다. 기록은 기억을 저장하기에 어떠한 망각도 기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기록과 수집으로 시작한다. 여행에서
본 이미지를 순간적인 드로잉이나 사진의 형태로 수집하였다. 또한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향으로 인해 기차표,명함,일
기,메모 등을 시간의 진행 순서와 함께 구성되어졌다. 기록의 의미
를 지닌 사진이나 일기와 편지와 같이 녹녹한 감성이 묻어난 흔적은
여행에서 만나는 감정의 동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시간이 경과한 뒤 잊혀져가는 기억을 붙잡는 수단이 된다. 그런 의
미에서 기록은 감정분출을 위한 해방구이며 미래의 기록을 위한 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권의 사증과 같은 이미지는 본인이 경유한 여행지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 기능을 지닌다.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스탬
프는 강한 조형성을 지니면서,여행의 경로를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스탬프 속 날짜와 장소 등은 비록 텍
스트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문자가
아닌 감성적인 이미지로써 읽혀질 수 있다. 공항이라는 낯선 나라의
문턱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긴 줄을 기다리다 여권에 도장을 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으로 형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탬
프가 기록된 여권은 여행의 출발에 시작되는 감성 혹은,끝자락에 극
대화된 감성을 기록하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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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본인은 개인적 경험과 시간의 흐름을 일기쓰기라는 행위로
기록하였고 그것을 이미지화하여 화면 안에 담았다. 체험을 바탕으
로 한 이러한 행위는 시각 자료들을 모으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
나의 과정이다. 본인은 체험으로부터 얻어진 무수한 감정과 생각들
을 그림일기 형태로 이미지화 하였다. 이것은 단순하면서 쉽고,무
언가 할 말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사고의 재현으로서의 기
능을 한다. 이는 어떠한 변형이나 가공도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로
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일기가 여행이라는 모험의 과정에 대한
집착이라면 수집되어진 영수증이나 메모 등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인은 여행이라는 행위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
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는 화면
에서 엉키고 교차된다. 본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는 기록의 의미에서
시작해 글로서 읽혀졌다가 조형 형태로서 보이기를 반복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글자들은 감정 이입과

함께 장식성 그리고 본인의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가 형
상적 가치를 획득하는 순간부터 그 가치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미를 텅 비게 하거나 빗나가게 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조형
적 텍스트의 도움을 얻은 형태는 기억의 세계에서 연장되고 퍼져나
감으로써 본인의 감성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
닌다. 한 예로 아트 북으로 제작된 여행기는 여행이라는 작은 일상
을 살아가는 본인의 감성을 전이한 것이다.
텍스트에 더해 수집과정에서 기록의 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사진이다. 본인은 여행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진을 찍고 이것은 ‘본
다’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 결국 인화되어진 사진은 ‘본 것’을 모은
다는 의미로 수집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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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을 모으는 수집으로서의 의미를 한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
진 찍힌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작은 욕심에서 출발하며 다시 말해
그것은 보여 지는 어떤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형태이다.8)
사진은 경험의 단편으로서 경험에 의한 실재의 축소판이다.본인의
작업과정에서 사진은 드로잉의 시작점이며 감성을 끄집어내주는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사진은 위의 것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복사의 방식을 통해

축소 또는 확대되고,잘리고 이어 붙여져서 조작된다. 본인은 이러
한 기록이나 그것들이 재조합된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전사의 방법을 택하였다. 복사기는 종이에 토너를 고착
시키며 함축된 이미지에 라커시너를 발라 석판 위에 얹고 프레스기
를 돌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은 본인의 생생한 실재의 표현 방식
이다.(시뮬라르크한다-실재보다 더 실재)
본인은 작품 안에서 여행을 통해 얻은 수집품,그림일기,텍스트,

사진 등을 기록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예술적 도구를 통해 승화시키
고자 하였다.

8) 원동석 외,“시각과 언어 1-산업사회와 미술”,열화당,1993,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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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성이미지로서의 드로잉

융9)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가장 깊은
층에 고유형(Archetype)이 침잠 되어 있고,여기에서 예술작품이 나
온다’고 하였다.10) 정신세계의 내면적 표현 수단인 드로잉의 역할은
개인적이고 자기 고백적이라는 성격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드로
잉을 이루는 주요소인 선들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인 성격
을 띤다.
또한 드로잉은 직접적성으로 의식을 표출하는 가장 신속하고 경

제적이다.또한 현대 미술에 있어서 원초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진
다. 학습되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과는 달리 드로잉의 이러
한 특성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 감성표현의 직접적인 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드로잉의 역할은 일종의 리얼리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와 그를 둘러싼 삶의 현실성과 진실을 어떤 장르보다 극
명하게 반영한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재현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상 속의 잔상을 그려내기도 하고 혹은 무의식의 심리
적 표현수단이 되기도 한다.11)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드로잉을 통해 아주 용이하고 간단하게 자

신과 의사소통하는 실마리를 모색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9) Carl Gustav Jung, 1875.7.26~1961.6.6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연상실험을 창시하여, S.프

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을 입증하고, ‘콤플렉스’라 이름 붙였다.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성격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눴다.

10) 윤현섭, 예술심리학, 을유 문화사, 1982 p56 
11) 국립현대미술관 편저,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서울: 얼과알 199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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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2) 또한 실물을 잘 묘사하고 표현하기 보다는 치밀한 계획이
나 습작의 과정 없이 그 때마다의 상황과 기분을 바탕으로 온갖 감
정을 마음 가는 데로,즉 비형식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드로잉이 지닌 자유로운 선은 기차나 버스 안,어떠한 흔들

림이나 방해공작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 오히려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그려진 드로잉은 그 움직임이 만들어낸 자유로운 운동
성을 더해 치열한 현장감을 담아내고 상상력을 증대시킨다. 이는 어
떤 장르와도 구별하기 힘든 광범위한 방법적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
다고 하겠다. 드로잉이 가진 자유로움이야말로 여행의 감성을 가감
없이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드로잉의 ‘우연성’혹은 ‘현장성’은
순간의 감정이나 감동을 보다 자연스럽고 순발력 있게 표현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였다.

(도판 3)Drawing,15*20,2001 (도판41)Drawing,15*20,2001

드로잉은 마치 스냅 카메라의 기능과 같아서 순간순간을 포착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포착되는 상황들은 감정의 뿌리로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는 감성적이고 직설적이고 원초적이
라는 점에서 여행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드로잉이 과정으로
서의 결과이며 미완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역시 여행의 감성과 맞아

12) 유경희,「드로잉, 그 해방의 상상력을 위하여」, 『월간미술』, 2001. 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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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다. 본인은 드로잉의 자율적 원초성을 바탕으로 여행을 통해
표현된 자아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인은 순수 예술의 전형으로서 드로잉과 영구성과 완

벽성,치밀성을 가진 판화적인 작업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표현 방법으로는 드로잉이나 텍스트를 그대로 확대 복사하고 전
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억 속에 있는 감정과 수집된 이미지
에 현재의 느낌을 더하여 직접 판에 드로잉 하기도 하였다. 기법 면
에서는 드로잉이나 전사의 표현이 가장 용이한 석판화 기법을 채용
하였는데 석판화(lithography)는 평판의 대표적인 판재로서 유성의
어떤 재료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드로잉 이
미지를 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좀 더 진지하게 보이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판법은 본인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
을 하였다. 아울러 순수한 감성의 첫 감동 상태를 화면위에 적나라
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화의 가능성 여부를 시험해 보고
자 하였다.
또한,본인은 판화가 가지는 완벽성과 작품성과 기술의 선상에서

드로잉과 서로 접목시켜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하
였다. 여행이 가져다준 감정의 기복을 끄집어내어 판재 위에 순발력
있게 드로잉을 하였다. 이런 경우의 작업은 드로잉과 판 작업이 동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드로
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게 되어 작가 자신의 즉흥적 감성을 화면위
에서 자유롭게 펼쳐 보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당시
를 뚜렷이 기억한다기보다는 기억을 바탕으로 경험의 조각들을 맞추
는 과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드로잉적인 구현을 위한 재료로 오프셋 잉크가 있는데 강한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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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액체로 이루어져 자유로운 붓의 느낌을 살
리기 적합하다. 붓이나 헝겊 등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드로잉 할 수
있다. 그 운동감은 여행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
로서 또한,그려지고 흘리고 뿌려질 수도 있다. 또한 먹지 위에서
자유롭게 볼펜을 움직여 드로잉적인 표현을 유도하였다. 이는 먹지
의 유성이 판에 강하게 베어 선의 운동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힘 조절을 통해 선의 일률적인 느낌을 피할 수도 있다.
매직이나 리도 펜슬,크레용과 같은 재료들은 형태를 만들고 이미지
로서의 텍스트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드로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기억되어지는 여행의 추억이나 현재의 감성을 드로
잉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드로잉으로 나타낸 본인의 여행경험의 투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드로잉’그 자체이다. 드로잉의 판화로서의 구현이 가져
다주는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여 감정표현의 극대화를 유도하였으며
어떠한 제약과 구속 없이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소의 무수한 드로잉
연습과 습작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잘 훈련된 선과 점들이 어우
러져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렇듯 여행
을 통한 기록의 산실인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판화로서의 구현은 감
성적 이미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궁극에서 추구하는 자아 성찰을 통
한 표현과 치유의 과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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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의 이미지

본인은 시간이 경과함으로서 감정이 뒤섞이고 응집되는 표현 과정
을 탐색하고 그 표현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는 흐릿해지는 기억에 따른 색과 그 표현 형태

로서 얼룩,번지는 것 같은 표현,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먼지의 흔
적이나 구김 등을 통하여 여행의 시간성을 표현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 묻혀 흐릿해진 형태는 감각에 의존하며 추상적 이
미지의 아련한 감성으로 표현되거나 사진이나 드로잉 등의 도움으로
강한 형태를 지닌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러 표현 중에서 먼저 시간이 경과한 여행의 감성을 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한다. 2차원의 평면구조에서 중요한 시각효과를 가지
는 색채의 경험은 정서를 통해 직감적으로 반영되며,미술가는 직관
을 바탕으로 색채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검정색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다양한 파스텔 톤의 색이 쓰였으며 검정색은
형태를 이루는 강력한 표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피에르 슐라
주13)는 강한 표현을 위해 색상을 제한하여 검정 색에 의한 화면을
구성해왔다. ‘검은색은 빛의 색이다’ 왜냐하면 밝음에 대비될 수 있
는 극단의 것이며 색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나는 늘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을수록 표현이 강력하다고 믿는다.
이런 점이 내가 사용하는 색채를 제한하여 선택하는 이유이다.'고 하

13) Pierre Soulages(1919) 

    프랑스의 화가, 프랑스 중남부의 로데스 출생. 어린 시절 고향의 로마네스크미술

의 유품들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일찍이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다가, 1939년 파리로 

나와 초기에는 P.세잔이나 P. R.피카소의 작품에 경도되고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으

나, 1945년경부터는 외계에 관한 어떠한 대상성도 배제하는 순수한 추상양식을 창

조해 나갔다. 작품은 검고 굵은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힘찬 화면구성이 특색이며, 

간결하고 자유, 대담한 공간표현에는 현대의 약동감이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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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점은 본인이 검정색을 사용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해
석될 수 있다. 검은색의 원시성은 기억의 단편을 강하게 담아내고,
그 진지한 표현은 혼자 하는 여행의 고독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색채
이다. 그리고 검은색에 가까운 연필이나 볼펜,콩테,목탄 등은 여행
지에서 늘 함께하며 감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이다. 또한,검은색은 감성의 어둠으로 표현되거
나 형태를 구분 짓는 가장 명확한 테두리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는
백색의 여백이나 어떤 무채색과도 잘 어울린다. 이는 코끼리나 낙타
같이 형체가 있는 사물을 배경과 강하게 구분지어 분리시키는 역할
을 하여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낸다.
두 번째로 파스텔 톤의 색채는 형태 안에서 주관적인 감성을 담아

낸다. 본인은 감성을 주관적인 채색으로 표현함으로서 색을 그 고유
한 가치로 인정하고자한다.작품에서 색채는 기억의 주관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 예로,기억속의 날씨,기분 등은 다양한 색의 혼합과 조
합으로 표현된다. 즉,미세한 감성의 변화를 혼색을 통해 표현하였
으며 파스텔 톤의 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색을 통한 얼룩이나 번짐과 같은 효과를 전체 배경이나
형태 안에서의 감정변화의 흔적으로 사용하였다. 색 자체는 원색이
아닌 혼색으로 보라,브라운 등의 저채도의 색을 부분 잉킹하는 형식
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색을 섞어 빛바랜 기억
의 순간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색은 그 자체로서 기억을 떠올리는
향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은 색채를 큰 테두리
안에서,혹은 그것을 벗어난 형태로서 자유롭게 표현하며 각각의 색
덩어리들은 변조를 이루며 전개시켰다. 미세한 차이를 둔 다양한 색
채들은 혼합의 과정을 거쳐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흐려지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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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얼룩이나 번짐의 효과는 여행이라는

과거의 기억을 표현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여행은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져 있으며 시간은 지금의 공간과 과거의 공간
을 가시거리로부터 분리한다. 멀어진 기억과 현재와의 거리감을 나
타내주기 위해 선명하고 뚜렷한 원색보다는 무채색이나 혼색을 사용
하였고,이에 라커시너를 떨어뜨려 만든 얼룩이나 번짐으로 시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유성 스프레이는 감정의 잔재를 표현하는 수단으
로 쓰이며 여백의 공간과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수집되어진 메모나 종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구겨지고 찢

어짐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시간성은 앞장에서도 언급한 ‘전사’의 방
법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알루미늄 판에 잉킹하는 과정으로서 투
명에 가까운 미색으로 손때의 흔적을 뭍인 뒤 헝겊 등으로 구김의
표현을 하여 찍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행의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성을 강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성을 강조하는 조형적 특성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색을 통한 표현으로 과거의 여행 추억을 현
재의 기억으로 재해석함으로서 잃어버린 자아의 재발견과 그에 따른
치유에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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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작품 분석

(((작작작품품품 111)))HHHeeeaaalllttthhheeewwwooorrrlllddd...111000000***777000CCCmmm,,,석석석판판판화화화,,,222000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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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인도는 본인의 첫 여행지로서 그 의미가 깊다. TV속의 꿈같은 이

미지들이 현실로서 살아 있음을 확인했을 때 본인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들고 즉흥적으로 옮겨 담거나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인도의 수분 가득한 뜨거운 공기를 마시며 몸을 적시는 땀에도 무

디어 질 때쯤 코끼리가 줄지어 서있던 암베르 산성에서 비를 만났다.
무작정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비에 젖은 코끼리들을 보
았다. 그들은 아무 감정 없이 내리는 비도 공기처럼 그저 받아들이
는 듯 해 보였다. 그 모습은 인도인들의 모습과 많이도 닮아있다.
인도인들은 비가 오면 한쪽 구석에서 무작정 비를 피하거나 마치 비
가 오고 있지 않는 것처럼 태연히 가던 길을 걸어간다. 그들이 자연
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은 숨 막히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일
원으로서 본인의 모습을 빗물에 씻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는 그들
과 함께 태연히 비를 맞으며 가던 길을 갔다.
본인은 (작품2)은 암베르 산성에서 비를 피하며 관조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드로잉을 한 것이다. 현장에서 메모한 글을 그대로
옮겨 담았으며 보라색이 감도는 저채도의 파스텔 톤으로 당시의 차
분한 감성을 표현하였다.
코끼리를 측면과 정면으로 재구성함으로서 코끼리의 외형을 강하

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원경의 이미지는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
함으로서 시선을 코끼리에 놓이게 하였다. 돌담의 표현은 화면 안에
서 장식적인 효과로서 조형성을 살려준다. 또한 (작품 1)은 비를 맞
으며 걷던 본인의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화면 안에 완전 측면구도
로 고독한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감성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산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장료를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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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현장성을 말해준다. 또한 코끼리의 순수한 눈과 송곳으로 찔러
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단단한 피부는 본인의 깊은 곳의 순수와 보
호본능으로 본인을 가두고자 하는,보이지 않는 방패와도 같다. 이
는 본인이 코끼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유이다.
공간구성에 있어서 원근법을 무시하고 평면화해서 그린 것은 민화

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이는 시점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전개
하기 위한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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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아그라,자이푸르,바라나시를 경유하며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는 기억을 모아서 표현하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낙타는 자이
푸르에서 본인을 태우고 사막을 건넜다. 사막의 햇볕은 뜨거웠고 탈
진상태에 이를 만큼 힘겨운 시간이었다. 당시 본인은 목적지에 도착
하여 휴식을 취하는 낙타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다. 그 감정으로 드
로잉하고 사진을 찍어 추억으로 기억하고자 하였다. 측면의 구도는
먼 곳을 바라보는 낙타의 시선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했으며 무릎
꿇은 모습의 특징을 살리고자 하였다. 낙타의 희생과 훈련되어진 순
응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사막을 지나 아그라에 도착했다. 타지마할에 들러 그 거대한 건축

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자이푸르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낙타와 타지마할
은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었고 낙타의 형태 안에 타지마할의 사
진이미지를 첨가함으로서 비로소 기억의 자율적 구조로 재탄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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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오른쪽의 쪽지는 바라나시에서 만난 스웨덴 친구로부
터 받은 메모인데 새로운 관계를 맺었던 시점을 그린다. 위에서부터
점점 흐릿해지는 색감은 기억의 흐려짐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
한 기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탬프가 가지는 강한 조형성과
함께 기록의 의미로서 본인이 체류한 게스트 하우스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좌우로 나뉜 분할 구성은 감성을 담은 형태적 이미지와 실증적 자

료로서의 이미지를 각각 프레임 안에 담아 배치한 것이다. 두 개의
프레임은 따로 사인을 하여 독립적으로 보여 질 수도 있지만 의미가
통하는 두 이미지가 함께 일 때 더 큰 힘이 실린다. 1:1분할 구성
은 시각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며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자함이다.
오른쪽 프레임의 전사 이미지는 현장경험을 통한 실증적 자료로서

경험의 증거 역할을 한다. 도장이 가지는 공식적인 확인과 주관적
(사적)기억의 이미지로 보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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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인도 여행 중 심한 열병을 앓은 적이 있다. 카주라호라는 도시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숙소로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가끔씩 눈을 떠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그림처럼 떠있는 구름을 보고 있자
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몸,상황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 때
의 모습을 소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열정은 넘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은 그림 안에서 강한 의지로 표현되었다. 붉은색에서
흐릿한 미색으로 번져가는 색감은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
기 한다. 텍스트로 채워진 하단의 그림은 나의 열을 단번에 식혀준
인도 의사의 처방전 이다. 고통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처
방전은 화면 안에 확대복사 되고 전사된다.
이렇듯 인도는 고통의 기억 또한 강하게 남겨주었고 이젠 추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된다. 열정을 가지고 때론 고통을 받
고 치유하는 과정은 단편적인 추억이지만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일
부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자화상으로서 자아성찰의 한 과정으로서
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위아래로 나뉜 구도는 문구점에서 파는 그림일기장에서 형식

에서 나온 것이다. 위 아래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과 일기를 쓰는 부
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인은 이러한 정형화된 틀 안에 자유로운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서 과거 즐겨 그리던 그림일기장을 재현하였다.
또한 상하로 나윈 2분법적 구도는 텍스트를 딛고 선 이미지의 형상
을 구축하며,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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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이 작품은 본인의 여권에 찍힌 사증을 바탕으로 한다.
여권에 등장하는 스탬프는 강한 조형성을 지닌다. 스탬프 안에는

날짜나 장소 이름 등의 기록이 남겨진다. 이것은 무언가를 확인하거
나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여권의 사증과 같은 이
미지는 본인이 경유한 여행지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의 기능을 한
다. 그 안에는 날짜와 장소 등이 텍스트 형식으로 기록되지만 시간
이 지남으로서 그것은 그저 문자가 아닌 감성 이미지로서 읽혀지는
것이다. 공항의 긴 줄을 기다려 낮선 나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허
가를 받던,도장이 찍히던 순간의 기억으로 형상화 될 수 있다. 따
라서 여권은 여행의 시작이나 맺음을 알려주는 기호로서 기록되어지
며 감성이 시작되는 여행의 출발,혹은 끝자락의 극대화된 감성을 표
출하는 기록의 표현이다.
화면 안에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구성은 여권을 하나의 통로

로서 형상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는다. 여권은 미지의 세계로의
‘문’이며 그곳에는 무수한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할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이미지로서 비춰지는 문자로 표현하였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숨기고 대중 속에 파묻힌 현대인으로
서 살아가는 본인을 거침없이 걸어 나오는 코끼리에 대입시켰다. 코
끼리를 정면으로 향하게 함으로서 여행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혼자
서 부딪혀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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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스치듯 지나가는 일상의 무수한 사건중 하나를 폴라로이드로 촬영

하듯 포착하여 이미지화 시켰다. 위아래의 분할 구도를 취하였으며
여백이 주는 강한 색의 대비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시각화시키
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할 구도는 자유분방한 드로잉적인 요소를 안
정적으로 묶어준다.
유럽여행 중 파리는 'BigSal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큰 행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청바지를 샀던 날의 일기이다.
페미니스트 개념미술가인 바바라 크루거는 ‘나는 쇼핑한다,고로

존재한다’(IShop,ThereforeIAm)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많은 시
간,관심을 통하여 소비한다.이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상품의
문화적 의미를 쇼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시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의사소통 시스템
이다.
결코 풍족하지 않은 여행경비의 일부를 쇼핑으로 써버린데 대한

반성을 담은 일기이다. 여행의 단편으로서 생산 활동이 아닌 소비행
위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했던 순간이다.
또한 본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광고 전단지의 일부를 과감히 삽

입함으로서 현장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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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이 작품은 여행기로서의 그림일기이다. 여행 중 드로잉 북에 자연

스럽게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트 북을 제작하였다.
여행이라는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문자와 형상,

사진이미지의 전사,혹은 복사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그 안에
는 무수한 사진들과 인쇄물들이 수집품처럼 배치되었다.
그림일기 형식의 구성은 드러냄의 미학으로 본인의 상처와 일상을

들추어 드러내고 치유하고 비우는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본인이 선택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치유인 샘이다.
또한 아트 북 형식으로 제본하는 과정 즉,여러 장의 이미지를 꿰매
어 묶는 과정은 사건들을 하나의 형태로 집합시켜 수집하는 여행 후
의 과정과도 같다.
(작품7-1,2,3,4)는 아트 북 속의 이미지이다. 여행 중 변하는 감

정의 기복과 일상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7-1)는
사막에서 유난히 외로워 보이던 낙타의 이미지를 단순화 시켜 실루
엣으로 표현함으로서 외로움을 극대화한 치유의 의지를 담았다. (작
품 7-2)는 거북이가 작게 삽입됨으로서 작고 약한 생명체로서의 본
인을 형상화하였다. 여행 중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자 했을 때의 불
안한 순간의 심리를 담았다. (작품 7-3)는 달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목마의 형태를 취함으로서 막막한 당시의 심정을 담고 있다.
(작품 7-4)는 차오르던 여행의 열정을 독수리의 날개 짓으로 표현하
였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폴라로이드처럼 순간의 감정을 담아낸 것
으로 지나치기 쉬운 감정을 찰나를 잡아 표현함으로서 기록의 형식
을 취한 한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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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9)
굳이 어떠한 형태로 구분 짓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있

다. 눈을 감고 바람과 공기를 피부로 느끼고 철저히 감정의 흐름을
탄다. 본인은 (작품 8,9)에서 보다 강한 표현을 위해 색상을 제한하
여 검정 색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검은색은 빛의 색이다. 따라서
검은색은 그 자체로서 밝음을 표현한다. 본인은 최대한 색을 제한함
으로서 강력한 표현을 하고자 한다.
(작품 8)은 피사의 사탑 앞에 앉아 한참동안 그곳을 응시 했던 기

억을 떠올리며 제작 되었다. 그곳의 파란 하늘은 높기만 했고 구름
은 그림 같았다. 하지만 멋진 풍광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꼈다. 여행의 고단함이 가져다 준 깊은 고독이었다. 본인의 시선
속의 아름답던 풍경은 삭막한 도시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삐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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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있는 사탑이 강남의 커다란 빌딩 중 하나처럼 무의미 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상상속의 구름은 검게 변하고 화려한 색채는 가슴에 전달
되면서 모노톤의 감성으로 기억되었다. 당시에 기록했던 글은 상상
속의 이미지와 섞여 부유하는 이미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작품 9)는 유럽 여행 중 비 오던 날의 기억을 형상화 하였다. 천

둥 번개가 치던 날 배낭과 옷을 흠뻑 적시고 숙소에 들와와 썼던 일
기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다.
속도감 있는 검은 터치들은 빗속에서의 다급한 마음과 분노의 감

정을 표현한 것이다. 불규칙한 터치들은 당시의 감정을 기억을 통하
여 주관적으로 표현된 감성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막연한 감정분출로 읽혀지는 듯하다. 앞으로 작업 방향
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표현 뿐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보다 쉽
게 읽혀질 수 있는 형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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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독일 뮌헨에서 무작정 이름 모를 도시로 가는 기차를 탄 적이 있

다.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벗어나 철저히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
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언제나 행운은 계획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찾아오곤 한다. 우연히

앞에 앉았던 나이지리아인의 흑인 여자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영
국에 사는데 잠시 독일 친구 집에 여행을 온 것이며 런던으로 돌아
가는 중이라고 했다. 며칠 뒤 영국으로의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나의 얘기를 듣더니 선 듯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며 런던에서의 제
2의 만남을 약속했다. 그때부터 내게 남겨진 것은 작은 종이 한 장
의 메모 뿐 이었지만 며칠 뒤 그 메모 한 장을 들고 런던에서 그녀
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은 런던에 머무는 동안 화면에
등장하는 이름 ‘로즈’의 집에서 머물렀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
정과 추억을 남겼다.
현대사회는 이해관계로 맺어지고 익숙해진다. 본인은 ‘로즈’와의

만남을 통하여 현대사회가 주는 인간의 벽을 헐어버리고 인종과 국
가 간의 벽을 허물었으며 그저 순수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였다.
우연히 ‘로즈’를 만나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수집하는 것에서부

터 작업은 시작되었다. (작품 10)는 '로즈'와 제2의 만남을 가진 뒤
아쉬운 이별을 하던 당시의 감정을 시간 순서로 형상화 한 것이다.
전체 화면을 텍스트,이미지,텍스트로 3등분하여 마치 그림책과

같이 읽혀지게 구성하였다. 검은 터치들은 감성을 표현하기에 앞서
조형적으로 텍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의 상황을 순차적
인 기록으로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는 읽혀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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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감성을 담은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같은 크기의 그림 3장의 조합으로서 프레스기에 들어가는 규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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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론론론

본인은 여행을 통해 자아를 재확인하고 치유해 가는 과정을 서술
하였다. 또한 기록과 기억들이 자유로운 드로잉 형식을 취하며 어떻
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술은 일상생활의 체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작가는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끊임없이 갈
등한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서 결국 주위 환
경과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게 된다. 본인에게 있어 이러한 행위와
존재 방식은 작가의 내적 사유를 제약한다. 때문에 작가에게는 일상
을 놓아두고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수단이 필요하다. 본인에게 이
러한 탈일상의 수단으로써 작품의 발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
은 여행이다. 본인의 작업은 여행을 통해 느끼는 감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과 기억의 단편들을 고백적인 성격의 글과 그림으
로 기록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행은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아 확장의 계기가 되었으며 세

계와 삶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여행을 통해 수집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억으로부터 표출된 감성을
이미지화 하였다.
여행의 일반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경험이

자아성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현대사회의 맥락 속
에서 익명성,즉 존재의 부재가 주는 상처의 치유를 통해 자아 정체
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체험인 여행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여행

의 이미지 표현을 설득력 있게 설명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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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 요소로서 기록으로서의 이미지화와 드로잉의 감성표현,시
간성에 의한 표현방식에 관해 논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표현 과정을 통하여 경험 자체로 그치는 여행이 아

닌,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회로서
의 여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작품 발상의 동기와 내용,표현 형식 등을

되짚어 보고 조형적 측면으로 규명해봄으로서 자아성찰을 통해 그것
이 작품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여행의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에 비하여 표현 방법

적 시도에 있어서 미약했던 점은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여행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체
를 활용하여 실험적이고 심도 있는 자세로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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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reflectionthroughTravelImageExpression

Eun-Jung,Cho
PrintMakingDepartment

SungshinwomenUniversity

Inthisthesisforamaster̀sdegree,Ianalyzethecontentsand
theexpressionofmyworksin2005.
Peopletodayhavenotimetorestthemselvesbecauseofrapidly
changinglifestyle. Travelpresentsthem theopportunitytolook
aftertheirsoul. Travelisnotmerely a way to leavehome.
Rather,travelisawaytomeetonèstrueself.
The images ofmy works come from my own experiences
whichIobtainedenroute. ItmeansthatIexpressmyideaand
feeling thatIhad while traveling. This process includes the
purposeofself-reflectionandthecureofmentalhurtsinmodern
life,suchasself-alienationandlossofself.
In this thesis,Istudied the generalmeaning oftraveland
appliedittomyself. Iexplainedtheintentiontofindandexpress
onèstrueselfbytraveling,andgaveanaccountofthecurative
roleoccurringinthisprocess. Idescribedtheprocessinwhich
recordswerechangedintoimages. Intheprocessofmaterialization,
Ilookedintothemeaningandtheroleofdrawingasameansof
expressing my sensibility unrestrictedly,mentionedthenecessity
toconvertdrawing intoprinting,andthenresearchedany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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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way.I,also,treatedoftheprocesstocombinethecolor,
stains,andwrinklesintothecharacteristicoftravelrelatedwith
time. Lastly,Ianalyzedmyworksinordertoconfirm thevisual
realization ofmy theme,'Self-reflection through TravelImage
Expression'. Inconclusionofthisthesis,Imadethesignificance
ofpointsthatIpresentedintheintroductio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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